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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살만 왕세자, 

첫 해외순방...

경제외교에 집중

빈 살만(Bin Salman)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이집트를 시작으로 영국, 미국을 방문, 첫 해외 순방을 마침.

□ (이집트) 지난 3월 4일,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이집트를 방문해 압델 파타 알시시(Abdel 

Fattah El-Sisi) 이집트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음. 

❍ 모하메드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 왕세자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로서 첫 해외 순방에 나섬.

❍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카이로 공항으로 직접 나가 빈 살만 왕세자를 맞았고 이후 회담을 갖고 경제적 유

대 관계를 강화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착수하는데 합의했음. 

❍ 양국은 600억 사우디 리얄(160억 달러) 투자 지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양해 각서에 서명했으며 또한 중동

의 정치 위기 해결을 위한 협력과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함.

❍ 양측은 회담에서 전략적 양자 관계를 검토하고 이 지역의 발전 사항, 특히 안보와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음. 

❍ 이번 방문을 앞두고 이집트 외무장관인 사메흐 슈크리(Sameh Shukri)는 “예멘,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및 리비아의 정치 상황에 대해 왕세자와 엘시시 대통령이 의논할 것,”이라고 밝힘.

□ (영국) 3월 7일,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영국에 공식 방문하여 메이 총리와 만남.

❍ 빈 살만 왕세자가 3월 7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영국을 방문했으며 이는 지난해 6월 왕세자에 책봉

된 뒤 첫 서방국가 방문임.

Ÿ 왕세자는 런던 버킹엄궁에서 엘리자베스(Elizabeth) 2세 여왕과의 면담 및 오찬을 시작으로 다우

닝가의 총리 관저에서 테리사 메이(Theresa May) 총리 및 각료들과 회담을 가졌음.

   이슈&트렌드



2

참고자료

Malaysiandigest, US Approves Proposed $1bn Arms Sale To Saudi Arabia , 2018. 03. 23

Cnbc, Crown Prince Mohammed bin Salman’s US visit is a shopping trip for war, 2018, 03, 20

News18, Saudi Crown Prince Mohammed bin Salman Signs Off UK Visit With Push for Fighter Jet Deal, 2018. 03. 09

Aljazeera, Saudi Crown Prince Mohammad Bin Salman in UK for official visit, 2018. 03. 08

Arabnews, Saudi Crown Prince, Egyptian president sign deal to activate $16 billion investment fund, 2018. 03. 05

❍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48대의 타이푼(Typhoon) 항공기의 수십억 파운드 주문에 관한 협상을 마무

리하기로 합의했음. 

Ÿ 양국은 향후 수년간 650억 파운드의 상호 무역 및 투자 규모 확대를 위한 합의를 했음.

❍ 그러나 사우디가 예멘 내전에 개입해 최악의 인도적 재앙을 초래하여 이에 대한 비판도 큼. 

❍ 이 때문에 제러미 코빈(Jeremy Corbyn) 노동당 대표는 “앞서 영국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더는 사우디

가 주도하는 예멘 사태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고 메이 총리에게 주

문했음. 

□ (미국) 3월 20일, 빈 살만 왕세자는 이집트와 영국에 이어 마지막으로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대통령과 양국 간 협력에 대해 논의함. 

❍ 미국 국무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10억 달러 이상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음.   

Ÿ 3월 29일, 미국 국무부는 6억 7천만 달러의 미사일 탱크와 헬리콥터 유지 보수를 위한 1억 6백만 

덜러, 군용 차량에 대한 예비 부품의 3억 달러가 포함한 거래를 체결했다고 밝힘.

Ÿ 미국 국무부는 이번에 제안된 판매는 우호국가의 안보를 개선함으로써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

보의 목표를 뒷받침 할 것이라고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의 무기 구매로 미국 내 일자리 4만 개가 새로 생겼다”면서, “양국이 버락 오

바마(Barack Obama) 정부에서는 불편한 관계였지만 지금은 역대 가장 강하고 대단한 우정을 갖고 

있다,”고 밝혔음. 

❍ 빈 살만 왕세자도 “양국 관계가 매우 거대하고 진정으로 깊다”면서, “사우디가 약속한 투자를 모두 이

행하면 그 규모는 4,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힘. 

❍ 하지만, 일부 미국 의원들을 포함한 운동가들은 “사우디가 예멘의 내란에 개입했기 때문에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것,”을 촉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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